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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은 꼼꼼하게, 선물은 품격 있게”
이마트, ‘실속형 프리미엄’ 통했다…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역대 최대 기록

	□ 사전예약 매출 21.2% 증가하며 역대 최대 기록…가장 혜택 큰 1차 기간 수요 집중
□ 16일(수)까지 이마트 등 추석선물 사전예약 진행…최대 50% 할인 등 혜택 풍성
□ 전복, 옥돔, 갈비, 사과, 인삼, 더덕…가격 경쟁력 높인 ‘실속형 프리미엄’ 인기
□ 알찬 구성의 가공식품 세트는 160만 세트 판매 돌파…고가 프리미엄 수요도 견조



이마트가 8월 6일(목)부터 9월 4일(금)까지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1차 기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 추석 동기간 대비(D-21일 기준) 21.2% 증가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 미리 구매해 혜택 챙긴다! 명절 선물 큰손 된 ‘얼리버드’ 고객 
올해도 상품권 혜택이 가장 큰 사전 예약 1차 기간(8/6~9/4)에 수요가 집중됐다. 

명절 선물을 미리 준비해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얼리버드’ 고객이 실적을 견인했고, 1차 행사 마지막 날인 9월 4일(금)에는 역대 사전예약 기간 중 최대 일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트레이더스와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도 추석 선물세트 매출이 각각 31.6%, 11.6% 신장했다.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는 오는 9월 16일(수)까지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프로모션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

행사카드로 결제하거나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구매 금액대별 상품권 증정, 무이자 할부, 무료배송 혜택 등도 제공한다. 
※ 행사카드: 삼성/KB국민/신한/현대/비씨 등 세부 내용은 각 점포 내 고지물 참조

■ 4만원대 전복, 7만원대 옥돔, 9만원대 갈비…프리미엄 문턱 낮추니 지갑 열렸다
올해 추석 선물세트는 ‘실속형 프리미엄’ 상품군이 인기를 끌었다.

이마트는 신선식품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산지와 용량, 구성 등을 다양화하고 대량 매입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높인 기획 세트 구성을 강화했다. 무조건 저렴한 선물보다 선물의 품격을 지키며, 가격 부담을 낮춘 선물 수요를 공략한 것이다.

대표 상품은 4만원대 ‘완도 활전복세트’와 7만원대 ‘특선 옥돔/갈치 세트’다. 기존 고가 선물로 인식됐던 전복과 옥돔의 상품성은 유지하되 가격 부담을 낮춰 선보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축산 선물세트에서는 ‘미국산 LA식 꽃갈비’와 ‘호주산 LA식 꽃갈비’가 매출 1, 2위를 차지했다. 수입 산지를 다변화하고 대량 매입 전략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여 9만원대 특가로 선보인 점이 주효했다.

사과, 배 등 추석 대표 과일 선물세트와 인삼, 더덕, 건버섯 등 선물세트는 최대 40% 특가로 선보인 3~5만원대 실속 상품 중심으로 전년대비 각각 10.3%, 42.9% 신장했다.

기공식품의 경우, 통조림, 식용유 등 다양한 구성의 3만원대 복합 세트가 강세를 보이며 160만 세트 판매를 돌파했다.

20만원 이상 고급 선물세트 매출도 91% 증가했다.

한우와 굴비 등 전통적인 고급 선물은 물론, 위스키와 와인 등 브랜드와 희소성이 분명한 프리미엄 주류가 고가 선물 수요를 이끌었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물가에 사전예약 혜택으로 구매 부담을 낮추면서도 특별한 사람에게 전하는 명절 선물 소비에는 품격과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며

“전복, LA갈비, 사과, 배, 인삼 등 실속형 프리미엄 선물세트부터 한우, 굴비, 위스키 등 고급 선물세트까지 사전예약 혜택을 활용해 알뜰하게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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